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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4

[[[[강순욱강순욱강순욱강순욱]]]]공연단체 선정 논란공연단체 선정 논란공연단체 선정 논란공연단체 선정 논란, , , , 문화재단 설립에 문화재단 설립에 문화재단 설립에 문화재단 설립에 ‘‘‘‘약약약약’’’’되길되길되길되길    

[[[[기자수첩기자수첩기자수첩기자수첩]]]]강순욱 문화강순욱 문화강순욱 문화강순욱 문화....교육팀교육팀교육팀교육팀    

[대전=중도일보] 선정된 공연예술단체의 연습실과 사무실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으로 시

작됐던 대전시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선정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.  

 

시가 제시한 ‘연습실과 사무실 보유’ 조건에 선정된 단체가 적합한 지가 논란

의 핵심이었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던 시는 “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을 

수 없었다”며 ‘문제가 없다’는 결론을 내렸다.  

 

어찌됐건 보름 여 동안 지속됐던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는 점은 다행스러

운 부분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아쉬움은 쉬이 머릿속을 

떠나지 않는다.  

 

논란의 이유를 단정할 순 없지만 지역 연극계에서 힘을 보태도 시원찮을 인사들 끼리 언성

을 높이고 또 진정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아쉬운 진실게임이 계속됐던 것만은 사실이다.  

 

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고, 그로 인한 분쟁도 생길 수 있다. 

특히 지자체의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지역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

렇다. 그런 점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출범을 목전에 둔 ‘문화재단’이다.  

 

문화재단의 사업내용에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적지 않다. 그런 점에서 향후 문

화재단 운영 과정 역시 이런 논란에 노출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.  

 

중앙에서 집행되던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탓인지 이번 논란에 대한 시의 대응은 그리 유

연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줬고, 그로 인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연극인들 간 갈등이 

표면으로 불거져 담이 되고 말았다.  

 

중앙이 아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서러운 것이 지역 예술계고 크고 작은 지원

에 성이 안차는 것도 지역예술계다.  

 

▲ 강순욱 문화.
교육팀



진정성 있는 문화재단이 되려면 이들이 더 이상 ‘지원’이라는 명제 앞에서 갈등과 반목을 

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./강순욱 기자 ksw@  

기여자 강순욱 기자 제작일 2009-07-17 등록자 중도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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